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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리보리아 수녀는 농부 빌헬름 슈트랫커와 젠데스라는 처녀명을 가진 그의 아내 파울라의 사이에서 

태어난 맏딸이었다. 안나는 다섯 명의 동생들과 파종, 경작, 수확을 하며 농장에서의 삶을 즐겼다. 집안에서, 

정원에서, 밭에서 일을 도왔다. 요리와 제빵에 대한 엄청난 재능이 이미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명확해져서 

장래의 삶과 사도직을 결정지어 주었다.  

안나는 노툰에서 중학교를 다녔고, 라팅언에서 가정 관리 학교에 들어간 다음 자격을 갖춘 가정 관리인이 

되어 졸업했다. 다양한 이론과 실질적 양성을 받는 동안 노틀담 수녀들을 교사로서, 양성 담당자로서 

경험했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수도 성소를 느끼게 되었다.   

1958년 11월 15일, 안나는 뮬하우젠 관구 본원에서 수도 양성을 시작했다. 그리고 착복을 하면서 마리아 

리보리아 수녀라는 이름을 받았다. 첫 서원 이후에는 가정 관리 전문 학교에 다녔고 그 다음에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직업 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공립 양성학교에 들어갔다.  

1969년, 한층 더 깊이 있는 시험을 치르고 교육을 수료한 뒤 라인바흐에 있는 성 요셉 고등학교로 

파견되었다. 수녀는 그곳에서 1996년에 은퇴할 때까지 직업 교사로서 일했다.  

1996년부터 2007년까지는 분원 책임수녀이자 라인바흐 학교의 연락 담당으로 봉사했다. 수녀는 1999년, 

학교가 쾰른 대교구로 이양되고 라인바흐 공동체가 철수되는 과정을 겪었다. 수녀는 라인바흐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기에 이 두 가지 일은 수녀에게 몹시 견디기 어려웠다.   

본에 있는 마리아 아인지델른에서 잠깐 머물다가 겔레베의 베네딕도 수도원의 게스트하우스에서 4년간 

사도직을 했고 2013년에는 뮬하우젠의 육아원으로 이동해 왔다. 이곳에서 수녀는 집안 관리의 여러 

영역에서 준비된 자세로 도왔다. 또한 특별한 정성으로 전례를 준비했다.  

마리아 리보리아 수녀는 학생들에게 동기 부여를 할 줄 아는 교사로서 인정과 사랑을 받았다. 수녀는 학급 

모임과 바자회 같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맛있는 뷔페와 각종 케잌과 쿠키를 준비하곤 했다. 수녀는 

요리와 제빵 실력으로 다양한 행사를 풍성하게 해 주던 성 마틴 본당에서 30년간 본당 사목회에 속해 

있었다. 수녀의 이전 학생들과 지인들은 요리와 제빵에 대해 수녀가 손으로 쓴 책을 아직도 감사히 여기며 

사용하고 있다. 

공동체에서 수녀는 많은 도움을 주었고 주의를 기울였다. 수녀는 이야기를 흥미롭고 재미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으며 훌륭한 유머 감각의 소유자였다.  

수녀는 우간다 선교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지녀 선교지와 가깝게 연락하며 지냈고 큰 사랑으로 포장한 

소포를 많이 보내주었다. 기부인들과도 연락을 유지했고 넓혀나갔으며 한번은 수녀 자신이 우간다에 

다녀오기도 했다. 우간다에서는 주방 직원들과 학생들에게 독일 요리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자 했다. 

마리아 리보리아 수녀는 평생 수녀의 대가족과 밀접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했다. 갑작스럽고도 예기치 못한 

수녀의 죽음 바로 전에도 수녀는 며칠간 가족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좋으신 하느님께서, 일생 동안 많은 이들에게 커다란 환대를 보여준 마리아 리보리아 수녀를 당신의 천상 

왕국에서 열리는 영원한 혼인 잔치에 맞아들여 주시기를 빈다.  


